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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자연 재해뿐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 

재해와 같은 인적 재해를 포함한 외상 사건이 증가하면서 응

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종사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외상

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등 직무 수

행 도중 타인의 죽음이나 상해, 신체적 안전의 위협에 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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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빈도가 높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및 우울증, 음주 문제와 같은 정신 건강 

상의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특징적 정신장애

인 PTSD 외에도,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우울 

장애의 시점 유병률의 경우, 여자 13.4%, 남자 9.1%로 평균 인

구(여자 5%, 남자 2.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

언급한 바와 같이 외상 사건은 PTSD, 우울증과 같은 정신

장애를 유발하지만2,3 외상 사건 경험자 모두에게서 정신장애

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정신장애의 취약성, 

혹은 보호 요인으로서 성격 특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4-6 

국외 연구로 PTSD 환자군을 대상으로 신경성-외향성-개

방성 성격 검사(Neuroticism-Extraversion-Opennes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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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ascertain the effect of interpersonal sensitivity/resilience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firefighters whose frequency of exposure to traumatic events is high.
Method : A survey was performed and data related to 75 firefighters were analyzed. Questionnaires in-

clude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To assess the sus-
ceptibility or protector roles with respect to psychopathology, the Interpersonal Sensitivity Measure 
(IPSM) and 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were used. 

Results :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 interpersonal sensitivity (IPS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
relation with depression (BDI, r=0.557, p＜0.001)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ES-R, r=0.316 ; p
＜0.001). In contrast, resilience and symptom parameters (BDI, IES-R)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an adaptive factor for change, a third sub-factor of 
CD-RISC,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BDI, r=-0.275, p
＜0.005 ; IES-R, r=-0.254, p＜0.005).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some personality traits may act as vulnerabil-
ity or protective factors with respect to the psychopathologies of depression and anxiety. (Anxiety and 
Mood 2011;7(2):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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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lity Inventory, 이하 NEO-PI)와 아이젱크 성격 질문지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이하 EPQ)라는 성격 

평가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이 있으며, 그 결과 높은 신경증

(neuroticism) 척도가 PTSD의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8

여러 성격 특성 중, 대인관계 민감성은 타인의 대인관계 행

동 및 피드백, 부정적 평가에 대해 과도한 근심으로 표현되

어지며,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우울증 발생의 취약 요인으

로 알려져 왔다.9 그러나 현재까지 대인관계 민감성과 PTSD 

증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10

한편, ‘역경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하게 하는 힘’으로 정의되는 리질리언스가 외상 후 우울 

및 불안 등 정신병리 발생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 연구들이 있었으나,11-13 소방공무원 집단에서 리질리언

스와 정신병리 간의 상관 관계를 직접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외상 후 

발생하는 우울 및 불안 증상에 대한 취약 및 보호 요인으로

서의 성격 특성을, 대인관계 민감성과 리질리언스를 중심으

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2010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일 소방서의 소방공무원 83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모든 근무

부서의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제외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근무 관

련 특성, 외상 경험의 종류와 빈도 등을 포함하였다. 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나이, 성별, 결혼 상태, 학력, 종교

를 조사하였다. 근무 관련 특성으로는 소방서 근무기간, 근

무 형태(진화진압, 구조, 구급, 운전, 행정, 기타)와 직업 관련 

외상 경험 빈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외상 경험의 빈도

는 본인의 신체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본인이 상해를 당하

는 상황, 동료가 상해(죽음)을 당하는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 식별 척

도(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이하 AUDIT), 

파거스트롬 니코틴 의존 척도(Fagerström Test of Nicotine 

Dependence, 이하 FTND),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 Trait Anxi-
ety Inventory, 이하 STAI), 개정판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이하 IES-R)를 실시하였으며, 정신장

애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인관계 민

감성 척도(Interpersonal Sensitivity Measures, 이하 IPSM), 

코너-데이비드슨 회복력 척도(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 이하 CD-RISC)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

교 의정부 성모병원 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측정도구

음주 및 흡연 평가 척도

현재 음주자 또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척도를 시행하였다. 

알코올 의존도 측정을 위한 척도로는 한국판 AUDIT14을 사

용하였으며 음주의 양에 대한 3문항, 음주 행태에 대한 3문

항, 정신-사회적 문제의 유무에 대한 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니코틴 의존척도로는 한국판 FTND15를 사용하였으며, 흡

연 습관에 관한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여 총 점수에 

따라 니코틴에 대한 신체적 중독의 정도를 분류하였다. 

우울 및 불안 평가 척도

우울증상 측정에는 Beck 등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인 

BDI16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총 21개의 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개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함으로써 전체

점수를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Rhee 등17이 표

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외상적 사건에 의해 야기된 주관적 불편함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Weiss와 Marmar가 개발한 IES-R18의 한국판을 사

용하였다.19 이 척도는 외상 경험 후 8개의 회피 증상, 8개의 

침투 증상, 6개의 과각성 증상에 대해서 지난 한주간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정신장애 취약성 및 보호요인 평가 척도

우울 및 불안 증상의 취약 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IPSM

을 시행하였다. IPSM은 타인의 대인관계 행동, 사회적 피드

백,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측정하는 도

구로서, Boyce 등9에 의해 개발되었다. 총 36문항으로 총점 

및 다섯 가지의 소척도 점수를 측정한다. 각각의 소척도는 대

인관계 의식, 인정에 대한 욕구, 분리 불안, 겁 많음, 취약한 내

부 자기로 나뉜다.9,20 IPSM은 아직 한국판으로 표준화되지 않

았으며 본 연구진에 의해 번역되었고, 본 연구 설문의 Cron-
bach’s alpha는 0.903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정신병리의 보호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리질리언스를 효

율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 알려진 CD-RISC21,22의 한국판

을 시행하였다. CD-RISC는 Conner와 Davidson에 의해 개

발되었으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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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리언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D-RISC는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위 요인은 개인적인 역

량, 높은 기준, 끈기를 대표하며 두 번째는 자신의 직관에 대

한 믿음, 부정적 감정에 대한 내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 하위 

요인은 변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 및 타인과의 안전한 관계로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연관되어 있다. 네 번째는 통제력

을 대표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통제하며 타인의 도

움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다섯 번째 하위 요

인은 영적 영향력을 평가한다. 

분석 방법

인구통계학적 자료 및 정신건강 평가 척도의 분석은 자료

의 특성에 따라 범주형 변수는 N(%)으로, 연속형 변수는 평

균(±표준편차)로 요약하였다. 정신장애의 취약성 요인과 우

울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IPSM, CD-RISC 점수와 BDI, IES-R 점수와의 상관 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AS 8.01(SAS Institute, Cary, 

N.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0.05를 유의

성 수준으로 정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 75명의 소방공무원 중 남자는 72명(96%)이었

고 여자는 3명(4%)이었다. 평균 나이는 39.1세 이며 연령분포

는 24세부터 57세까지였다. 근무기간 및 업무 특성을 살펴보

면 39명(52%)은 화재진압, 21(28%)명은 구조, 20명(26.7%)은 

구급, 15명(20%)은 행정, 26명(34.7%)은 운전, 10명(13.3%)은 

기타 업무에 각각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2.8년이

었다. 근무기간 중 경험한 평균적 외상 사건의 횟수는 각각 본

인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건 0.9회(±0.9), 본인의 신체에 상

해를 가한 사건 0.4회(±0.6), 동료에게 상해나 생명의 위협을 

가한 사건 0.4회(±0.7)로 조사되었다(Table 1 and 2).

임상적 특성

대상자들 중 음주자 67명(89.3%)의 알코올 의존도를 

AUDIT으로 측정하였을 때, 총점 0~11점의 정상군으로 확인

된 인원이 41명(54.7%)으로 가장 많았고, 12~14점의 문제 음

주자 14명(18.7%), 15~25점의 알코올 사용 장애군이 18명(24%), 

26점 이상의 알코올 의존 의심군이 2명(2.7%)인 것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 중 흡연자 36명(48%)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FTND 척도에서 총점 0~3점으로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사람

은 21명(2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6점으로 의존도

가 약간 높은 사람이 10명(13.3%), 7점 이상으로 의존도가 매

우 높은 사람이 5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였다. 

전체 대상자들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BDI의 

절단점은 24점으로, 총점 24점 미만으로 정상군에 속하는 

인원은 7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7.3%에 해당하였으며, 총

점 24점 이상으로 임상군에 속하는 인원은 2명으로 전체 응

Table 1. Sociodemographic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refighters

Variables N (%)

Age 39.1 (08.6)a

Sex
Male 72 (96.0)a

Female 3 (04.0)a

Marital Status
Married 48 (64.0)a

Single 26 (34.7)a

Widowed 1 (01.3)a

Education
Primary school 1 (01.3)a

Junior high school 3 (04.0)a

High school 29 (38.7)a

College graduate 33 (44.0)a

Other 6 (08.0)a

No response 3 (04.0)a

Religion
Protestant 15 (20.0)a

Catholic 8 (10.7)a

Buddhism 10 (13.3)a

Won buddhism 1 (01.3)a

N/A 41 (54.7)a

Smoking
Smoker 36 (48.0)a

Non-smoker 39 (52.0)a

FTNDb 3.7(02.2)a

Alcohol consumption
Drinker 67 (89.3)a

Non-drinker 8 (10.7)a

AUDITc 10.5 (06.8)a

BDI 6.6 (06.32)a

STAI
SAI 37.1 (05.3)a

TAI 37.2 (03.9)a

IES-R 5.9 (11.5)a

IPSM 85.8 (09.8)a

CD-RISC 67.6 (12.0)a

a : Mean (SD), Nb=36, Nc=67. FTND : Fagerstrom Test of Nico-
tine Dependency, AUDIT :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I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AI : State Anxiety Inventory, TAI : Trait Anxiety Inven-
tory, IES-R :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PSM :  Interpersonal 
Sensitivity Measure, CD-RISC :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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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의 2.7%에 해당하였다. 

대상자들의 PTSD 증상을 측정한 IES-R 척도의 절단점은 

22점으로 전체 응답자 중 총점 22점 이하는 70명(93.3%)이었

으며, 23점 이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대상자는 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7%를 차지하였다(Table 1).

우울증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보호요인 및 

취약성 요인간의 상관분석

Table 3은 우울 증상 및 PTSD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들

(BDI, IES-R)과 외상 후 발생하는 정신병리의 취약 및 보호 

요인으로 가정한 성격요인인 대인관계 민감성(IPSM), 리질리

언스(CD-RISC 및 하위 요인들)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

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대인관계 민감성(IPSM)과 우울증상(BDI)은 양의 

상관관계(r=0.557, p＜0.001)를 보였으며, 대인관계 민감성

(IPSM)과 PTSD 증상(IES-R) 역시 양의 상관관계(r=0.316, 

p＜0.001)를 보였다.

반면, 우울과 불안장애의 보호요인으로 가정한 리질리언스

와 증상척도들은 예상대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리질리언스를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CD-RISC의 세 번째 하

위요인인 ‘변화에 대한 적응’ 요인이 BDI 및 IES-R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BDI, r=-0.275, p＜0.005 ; IES-R, 

r=-0.254, p＜0.005).

고     찰

본 연구는 외상적 사건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소방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외상으로 인해 촉발되는 우울 및 불안 증

상에 있어 취약 요인 및 보호 요인으로서의 성격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상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외상에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BDI 및 IES-R 점수에 있어 대부분이 척도의 절단점 이하, 즉 

정상 범위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IPSM의 총 점수가 높을수록 BDI 점수와 IES-

R 점수가 높았다. 즉, 타인의 대인관계 행동, 사회적 피드백,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 특성이 

높은 개인의 경우, 외상 후 우울 증상이 높게 보고 되었으

며, 아울러 외상적 사건에 대한 회피, 재경험, 과각성 등 불

안 반응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PSM와 BDI의 정적 상관관계는, 대인관계 민감성이 우울

증의 증상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23 대인관계 민감성 그 자체

가 우울증 발생의 취약 요인이 된다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

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9 앞선 여러 연구들에서 우울집단

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IPSM의 점수가 높게 보고된 바 있으

며, 우울증의 부정적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24,25 다음으로 IPSM과 IES-R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IPSM이 우울증 및 사회불안증, 공황장애 등을 예

Table 2. Occupational and traumatic experiences of subjects

Variable N (%)

Work duration (yrs) 2.8 (1.8)a

Work experience
Fire extinguishment 39 (52.0)

Rescue 21 (28.0)

Paramedics 20 (26.7)

Administration 15 (20)

Driving 26 (34.7)

Other 10 (13.3)

Number of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Threats to one’s life .9 (.9)a

Physical danger to oneself .4 (.6)a

Physical dangers or threats to co-worker’s life .4 (.7)a

a : Mean (SD)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traumatic symptoms and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of psychiatric 
disorders

1 2 3 4 5 6 7 8 9
1. BDI -.1
2. IES-R -.397** -.1
3. IPSM -.557** -.316** .1
4. CD-RISC -.150 -.157 -.223 1
5. f1 -.156 -.180 -.184 0.942** 1
6. f2 -.108 -.051 -.143 0.875** 0.728** 1
7. f3 -.275* -.254* -.261* 0.860**0 0.792** 0.684** 1
8. f4 -.109 -.162 -.283* 0.813** 0.777* 0.616** 0.616** 1
9. f5 .193- -.091 -.046 0.431** 0.307** 0.346** 0.219 0.271* 1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 : p＜.005)(** : p＜.001). 1 : Beck Depression Inventory, 2 :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3 : Inter-
personal Sensitivity Measure, 4 :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5-9 : CD-RISC Facto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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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등

측하는 심리측정 도구로서 연구된 바 있다.26 현재까지 IPSM 

척도와 PTSD 증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는

데, Huang 등10의 연구에서 여성 죄수들 중에서 PTSD가 있

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대인관계 민감성이 높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

서는 대부분이 정상군인 소방관 집단에서 IES-R 점수로 표

현되는 PTSD 증상과 IPSM으로 표현되는 대인관계 민감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다. 

대인관계 민감성과 PTSD 증상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1)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PTSD 증상 관련 특

성인 선량함(agreeableness), 사회적 억제(social inhibition), 

외향성(extraversion)27 등이 필연적으로 대인관계적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2) PTSD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감정 반응(negative emotional reactivity)에 대인관계 민감

성이 관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28 추후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 대인관계 민감성과 PTSD 증상과의 관계가 더욱 

명백해진다면, 적절한 관련 특성 평가와 대인관계치료 등 다

양한 개입을 통해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리질리언스를 평가한 CD-RISC 점수와 BDI, 

IES-R의 상관 관계이다. 리질리언스는 역경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심리적 탄성을 일컫는 용어로, 우리 나라에서는 

2010년에 한국형 CD-RISC으로 번안되어 신뢰도와 타당도

가 검증되었으며 CD-RISC 점수와 BDI, IES-R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9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CD-RISC의 총점과 BDI, IES-R과의 부적 상관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단, CD-RISC 하부 척도 중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의미하는 척도가 BDI, IES-R 모

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변화에 대해 긍

정적으로 수용하고 타인과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

향을 가질수록 BDI 및 IES-R로 대변되는 우울, 외상 후 불안 

증상을 덜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리질리언스의 개념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의 결과로서 PTSD, 우울증 등과 대척점에 있

는 상태, 혹은 증상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당연

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CD-RISC의 총점 및 나

머지 소항목들이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이유로, 연구 대상자 대부분이 BDI와 IES-R의 절단점 이하

의 점수를 가지는 정상 집단이었던 점과 표본 자체가 적었던 

점을 고려할 수 있으나,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서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크기

가 비교적 작았으며, 둘째, 정신과 전문의가 면담을 통해 대

상자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가보고식 설문지에 기초하여 연

구가 진행되었다는 점, 셋째, 기존 연구들과 달리 대부분의 

대상자가 DSM-IV-TR상 PTSD나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은 

정상군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정신장애군에게 직

접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우울 및 

불안 증상과 대인관계 민감성, 리질리언스 간의 유의한 상관 

관계는 확인하였지만 원인적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표본크기를 늘리고, 유사한 

정도의 정신적 외상을 받았으나 PTSD, 혹은 임상적으로 유

의한 우울증으로 진단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IPSM을 사용한 대인관계 민감성과 PTSD 증상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 그리고 소방공무원이라는 외

상 노출군 집단에 대해 취약 요인으로서의 대인관계 민감성

과 보호 요인으로서의 리질리언스를 동시에 평가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만성적 외상에 노출되는 집단에서의 외상 후 정신병리에의 

취약 및 보호 요인으로서의 성격 특성을 확인한다면, 외상 사

건을 경험한 환자들에 대한 개입 및 치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대인관계 민감성이 높을수록 외상적 사건 

이후 우울 증상 및 불안 증상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정신병리의 보호 요인으로 가정하였던 리질리언스는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이 우울 및 불

안 증상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향후 표본 수를 늘려 정신장

애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와 성

격 간의 연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 우울·불안·대인관계 민감성·리질리언스·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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